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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어가는 쪽
섬진강

남남녘녘의의봄봄이이오오는는소소리리
- 곡성두가교에서진도대교까지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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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마다 봄은 남녁 2월의 햇살과 바람결에서 시작된다. 2월 4일이 입춘이었으니 이미

봄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. 2월말이면 지리산 고로쇠약수가 나오고 매화와 산수유

꽃이 본격적으로 피어나면서 남녘의 봄은 환하게 열린다. 이런 남녘의 봄을 걸쭉하게

만나보려면 곡성 두가교에서 진도대교라는, 명물 강다리와 바다다리 사이로 남녘을 횡

단하는 길이 아주 좋다. 

섬진강은 한국의 강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라고 할 수 있다. 유역에 산

업화가 덜 되어 그렇다. 섬진강 물줄기가 지나는 길목에서 가장 강다운 대목은 곡성이

다. 섬진강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기에 강다운 휘어짐과 푸르름을 제대로 보여준다. 곡

성 섬진강 가운데 부분에 두가교라는 다리가 있다. 곡성읍에서 압록까지 가는 길 중간

지점이다. 두가교는 생김새가 아름다우며 샌프란시스코 현수교와 닮았다. 바닥에 철판

을 깐 흔들다리여서 연인들이 건너갈 때 부둥켜안거나 손을 잡고 가야 하므로 서먹서먹

한 사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두가교는‘연인의 다리’라 하여 데이트 코스로

인기를 끌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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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두가교 아래쪽 압록 물줄기에 떠있는 청둥오리. 강물줄기의 색깔이 청둥오리의 목 색깔과 같다하고 하여 '압록'이라는 이름을 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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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가교 아래엔 여름철 강수욕장이 있는‘압

록’이 있다. 압록강의 이름과 같은 압록이라는

이름은 청동오리의 목색깔처럼 짙푸른 곳에 붙

여진다고 하는데, 요즘 압록 일대엔 길 떠나기를

앞둔 청둥오리들이 짝을 지어 마지막 에너지 충

전을 하고 있다.

압록에서 석곡나들목을 통해 호남고속도로를

타고 가다가 승주(선암사)나들목으로 나가 상사

호를 왼쪽으로 끼고 고개를 둘 넘으면 낙안읍성

이 아래로 보이는 곳에 금둔사라는 절이 있다.

이곳엔 지금 홍매화가 피어있다. 금둔사 홍매화

는 일찍 피기로 유명하다. 이미 지난 12월에 피

어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꽃잎이 구겨진

것들도 있다. 아무튼 엄동설한에 매향을 내뿜으

며 분홍색 입술로 세상에 따스함을 불어 넣어주

는 미덕이 감동스럽게 다가온다.

금둔사에서 벌교쪽으로 나와 순천-해남 국도

를 타고 해남으로 와서 황산면 고천암호 저수지

에 들른다. 이곳은 해마다 10만~20만 마리의 가

창오리떼가 겨울나기를 하는 곳이다. 요즘엔 5

만 여 마리가 남아 마지막‘귀향’훈련을 하고 있

다. 고천암호 주변 논에는 200여 마리의 굵직한

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특유의 우렁찬 쇠소리 목

청을 지르며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. 이들은 사람

들이 웬만큼 다가가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

다. 철저하게‘망보는 조직’을 가동하고 있는 탓

이기도 하지만 워낙 몸집이 무거워 한 번 떠오르

는데 적잖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. 기러기의

이런 특성을 이용해 지프차를 탄 밀렵꾼들이 대

낮에도 들판 여기저기에서 횡행하고 있다. 

당국이나 민간인 여느 누구도 이들을 단속하

는 모습을 볼 수 없다. 마치 밀렵꾼들의 천국처럼

� 낙안읍성 금둔사 홍매화. 가장 일찍 피는 매화로 이미 지난 12월
꽃망울을 틔웠다. � 가창 오리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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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여서 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이 땅에

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. 환경

운동단체들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런

곳에서실질적인감시활동을해야하지않을까?

진도대교는 고천암호에서 해남~진도간 국도

를 타고 10여분을 가면 있다. 원래 외길 다리였

던 진도대교는 지금 옆에 새 다리가 완공되어 쌍

둥이 다리가 되었다. 진도대교가 놓인 대목은

‘울돌목’이라 하여 썰물 때 물살의 세기가 살인

적인 곳이다. 이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이순신

장군이 아군 선박 12척으로 왜적선 수 백척을 무

찌른 명량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. 다관이 들어

서 있다.

� 섬진강 두가교. 한국 강다리 가운데 가장 운치있는 다리의 하나로
꼽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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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및숙식...

진도대교에서 올라올 때는 해남 화원쪽으로 나와 영암호 방조제를 타고 목포로 나와 서해

안고속도로를 탄다. 해남읍 천일식당 떡갈비백반(1인분 1만8000원)이나 목포 호산식당 낙지음

식이 유명하다. 숙박은 해남읍, 진도읍, 목포시 어느 곳이나 좋다.


